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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관련 개선방안 제안 기자회견예고보도(2017.11.20.)

11/22 (수), 교육부의외고·국제고·자사고

와일반고고입동시실시관련개선방안을

제안하는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교육부가 발

표한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안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안을 발표

하고, 이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40일간 입법 예고함.

▲ 사교육걱정은 이번 고입 동시 실시안을 고교서열화 해소의 첫걸음으로 평가함.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은 부분 즉, 외고·국제고·자사고 중 1단계 선발 미

달 학교의 추가배정 방식, 또 외고·국제고·자사고 1단계 입시에 떨어진 학생의 추가 지

원 문제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심각한 고교서열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입전형 선발시기 일원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발방법의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1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교육부의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

시 실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안을 발표하고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교육부의 동시 실시안은 그동안 외고·

국제고·자사고가 이유 없이 우선선발의 특혜를 받아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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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일반고 위에 존재하였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교육

부의 발표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은 부분 즉, 외고·국제고·자사고 중 1단계 선발 미달 학교의

추가배정 방식, 또 외고·국제고·자사고의 1단계 입시에 떨어진 학생의 추가 지원 문제 등을

포함하여 추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고교

입시 전형을 동시에 실시한다 하더라도 동시 전형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큽니

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동시 실시안과 시행령 개정이 불공정한 고입전형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점 및 보완점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

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11.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1)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